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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지 호두나무숲 대표와 아버지 이희수 씨가 호두나무숲 상품을 들고 있다.

호두나무 아래서 이인지 호두나무숲 대표와 아버지 이희수 씨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쿠팡 입점하자마자 호두 하나로 연 매출 2.5억 원 달성
생산량 늘리며 최대 15명까지 고용�지역 경제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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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9. 서울 – 쿠팡 마켓플레이스와 로켓그로스(판매자 로켓)를 활용해 억대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청년 사업가 및 지역 소상
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쿠팡을 통해 유통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 농가들은 온라인 판로를 확보하고, 사업 확장과 함께 지역사회 일
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전라북도 고창에서 2만 평의 호두 농장을 운영하며 호두를 판매하는 ‘호두나무숲’은 쿠팡에 처음 입점한 2020년 연 매출 2.5억원
을, 2022년에는 연 매출 4.5억원을 달성했다. 서울에서 수험공부를 하던 이인지 대표(34)는 5년 전 아버지 이희수 씨의 부탁으로
호두 사업에 뛰어들며 청년 사업가가 됐다.

30년 경륜 베테랑 농부 이희수 씨(62)는 10여년 전 2만평 부지에 1,500그루의 호두나무를 심었다. 호두나무는 수확하기까지 10년
이 걸린다. 이 씨는 “수확할 시기가 됐지만, 10년 동안 투자했던 금액을 모두 거둬들이려면 이전처럼 유통하고, 상인 도매를 해서는
될 턱이 없어 딸에게 도움을 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판매 경험이 없는 이 대표는 처음엔 수확량이 많지 않아 충분히 재고를 소진할 수 있었지만, 수확량이 6톤으로 늘게 되며
온라인 판매에 위기를 맞았다. 그때 친구들의 추천으로 이 대표는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했다. 그리고 입점하자마자 수확한 호
두를 완판하며, 사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섰다.

최근에는 재고관리, 배송, 고객응대까지 다 해주는 로켓그로스도 시작했다. 이 대표는 “호두는 매년 수확량이 증가하는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쿠팡 덕분에 매년 완판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금은 10톤 물량도 거뜬히 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쿠팡에
서 판매량을 높이기 위한 키워드 설정부터 차근히 알려주고, 시스템 구축이 잘 되어 있어 재고가 쌓일 틈이 없다”며 고마움을 전했
다.

호두나무숲은 꾸준히 매출이 늘면서 농장 설비도 확대해 수확 속도 늘고 꼼꼼한 검수로 더욱 품질 좋은 호두를 제공할 수 있게 됐
다.

고용도 늘었다. 이 대표는 “한창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는 최대 15까지도 고용하고 있다”며 “매번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고창 군청과
연계된 다문화 이주 청년 등을 고용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쿠팡 덕분에 고창에 저처럼 청년 농부들도 늘어났고, 관광객도 많아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한 것 같아 자랑스럽다”
며 “앞으로 쿠팡에서 해외 수출도 하고, 체험 관광 사업이라는 꿈도 이루며 최고의 여성 농업 경영인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쿠팡은 높은 활성 고객수와 온라인 판매 노하우, 다양한 프로모션 등을 바탕으로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하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
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관·포장·배송·반품 등 풀필먼트 서비스를 일체 제공하는 로켓그로스도 론칭하며 이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마켓플레이스, 로켓배송, 로켓그로스 등을 통해 청년 사업가 및 지역 소상공인들이 동
반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에서 든든한 지원과 협력을 이어 나가
는 것은 물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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